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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ppearance stress, job-seeking stress, and 
college life stress on eating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and October 
of 2017. A total of 153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AS 9.2. Results: The mean score 
for eating attitude was 2.71±0.56. From the univariate analysis, appearance, job-seeking, and college life stress 
scores were all significantly related to eating attitude (r=.26, .35, .30 respectively, and p for all <.001).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job-seeking stress and college life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ting attitude 
(β=.20 and 0.17 respectively, and p=.005 and .024 respectively). Among the covariates, experience of diet 
and physical anxie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ating behavior (β=.33 and .24 respectively, and p<.001 
and .008 respectively). Conclusion: Job-seeking stress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eating attitude, followed by 
college life stres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healthy eating attitudes in fourth-year nursing students, pre-
ventive measures focusing on decreasing job-seeking stress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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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섭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을 의미하며, 섭식태도(eating attitude)란 음식이나 음식섭취

와 관련된 개인의 믿음, 생각, 감정, 태도로 정의된다[1]. 섭식

은 전반적인 신체건강 및 삶의 즐거움과도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2],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섭식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2]. 그런데, 최근 “프로

아나 족”이라는 신조어가 10~20대들의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

다[3]. 이는 거식증(anorexia)을 찬성(pro)한다는 두 개의 단

어를 조합한 것으로, 마른 몸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이 팽배

함에 따라 젊은 층에서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인 거식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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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즉, 요즘 젊은 층의 건강하지 

못한 섭식태도를 시사하는 말이다. 따라서 청년 인구를 대상

으로 이들의 섭식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가 대표적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대처 방식의 일종인 

폭식이나 절식과 같은 섭식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4]. 청년인구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섭식태도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외모 스트레스가 부정

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았다[5-7]. 또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찾을 수 있었다[8]. 따라서, 대학생에서도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에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스트레스는 외모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스트레스뿐 만이 아

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9]. 그

러나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섭식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

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식욕이 없거나 폭식을 하는 등의 섭식 

태도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0]. 따라서, 양적연구를 

통해 취업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 집단 내에서도 졸업이 가까운 4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 스트레스 및 섭식태도에 있어서 유의하

게 다른 점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즉, 4학년 졸업예정자

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섭식태도가 부정적인 학생들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11], 4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대학생활 스

트레스도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8]. 이는 대학교 4학

년 학생들이 섭식태도에 있어서 고위험 집단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위험 집단인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섭식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간호대학 학생들의 섭식

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섭식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간호

대학 학생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섭식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이들은 향후 직장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될 때 섭

식태도에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만날 수 있고, 이들에게 적당

한 중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섭식태도가 긍정적

이어야 함은 논할 여지가 없다[12]. 셋째, 간호학과 입학정원

이 계속 늘어나면서 배출되는 졸업 간호사의 수가 매우 증가하

여(2006년 11,147명에서 2015년 23,642명으로 두 배 이상 증

가)[13],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이 경우 이전 보다 취업 스트레스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

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 세 가지 스

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도 비교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외생변수들(비만 정도[6], 다이어트 경험[14],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15], 자아존중감[7])도 포함하여 연구하였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긍정적 섭식

태도를 위한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 밎 섭식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섭식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보정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스, 취

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함과 동시에, 어떤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가

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러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간호대학생

의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 인지가 

섭식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단면

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강원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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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

상자의 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0, 변인 11개로 산출한 결

과, 총15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20% 정도

의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설문대상자로 하였고, 이중 

16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7부를 제외하여, 총 153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

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였고, 

학생들에게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응

답하게 하였으며, 10~15분 소요되었다.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IRB (HR-014-01)승인을 받고 진행하였

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한 설문조사연구로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은 

매우 낮았다.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고,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

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허락한 자만을 연구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설문지는 익명으로 조사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 섭식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만 나이), 성별, 가족의 경제상태, BMI 

(Body Mass Index), 성형수술 의도, 다이어트 경험 유무, 자신

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 및 자아존중감을 포함한다. 가족의 경

제 상태는 월 평균 소득으로 조사하였으며, 150만원 미만, 150 

~300만원, 300만원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BMI는 

자가보고로 조사된 키와 몸무게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WHO

가 제시한 아시아인의 비만기준인 23을 기준으로 정상군(18.5 

~22.9 kg/m²), 과체중군(23~24.9 kg/m²), 비만군(25 kg/m² 

이상)으로 분류하였다[16]. 성형수술 의도와 다이어트 경험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였다. 신체에 대한 불안감은 Hart 

등[17]이 12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Motl과 Conroy [18]가 7문

항으로 수정 ․ 보완한 척도(사회적 체형불안검사, Social Phy-

sical Anxiety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

의 신체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

다. 5점 방식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해 불안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84로 보고되었고[18], 본 연구에서

는 .76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Ha [20]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문항과 부정문항 각 5문

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방식의 Likert 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이다. 부정문항을 역코딩하

여 합산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86으로 보고

되었으며[19],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2) 외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적절한 긴장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Han [21]이 개

발한 외모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

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고, 5점 방식의 Likert 척도로 각 문항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구에서 .94로 나타났으며[22],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96이었다.

3)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는 Jeong과 Roh [23]가 개발한 ‘취업 스트레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미취업에 대

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취업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에서의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는 5

점 방식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보

고된 신뢰도는 .83이었으며[23], 본 연구에서의 .70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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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5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2.30±1.57

Gender Male
Female

11
142

(7.2)
(92.8)

Socioeconomic status
(10,000 won/per month)

＞300
150~300
＜150

13
132

8

(8.5)
(86.3)
(5.2)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105
35
13

(68.6)
(22.9)
(8.5)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Yes
No

65
88

(42.5)
(57.5)

Experience of diet Yes
No

108
45

(70.6)
(29.4)

Physical anxiety 2.93±0.59

Self-esteem 3.47±0.60

Appearance stress 2.37±0.83

Job-seeking stress 2.94±0.45

College life stress 1.70±0.45

Eating attitude 2.71±0.56

4)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Yoo [24]가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이 도구는 스트레스 요인을 7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친구

관계, 가족관계 및 교수와의 관계,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문제에 관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방식의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 1점, 자주 그렇

다: 4점)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2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5) 섭식태도

섭식태도는 Garner [25]가 개발한 섭식장애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를 Lee [26]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에 

관련된 증상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

로서, 3개의 하위척도, 총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도구는 체중 조절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 및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는 ‘마르고 싶은 욕구’ 7 문항(예: ‘나는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두렵다’), 신체의 다양한 영역의 전반적인 모양

과 크기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하는 ‘신체 불만족’ 9문항(예: 

‘나는 내 허벅지가 너무 굵다고 생각한다’), 섭식에 대한 통제

의 어려움과 섭식에 대한 경향을 측정하는 ‘폭식’ 7문항(예: 

‘나는 과식을 하는 편이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방

식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6개의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을 하여 채

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 섭식 증상의 정도가 높아

져 부정적인 섭식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90이었으며[26], 본 연구에서는 .89로 조사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모 스트레스 및 취

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 섭식태도의 수준 파악을 위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외모 스트

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섭식태도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단변량 분석을 하였다. 셋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

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30±1.57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 11명 

(7.2%), 여자 142명(92.8%)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의 경제 상

태는 월 150만원 미만이 8명(5.2%), 월 150~300만원은 132

명 (86.3%), 월 300만원 초과는 13명(8.5%)이었으며, BMI의 

경우 정상군 105명(68.6%), 과체중군 35명(22.9%), 비만군 13

명(8.5%)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의도가 있는 학생은 65명 

(42.5%), 없는 학생은 88명(57.5%)이었으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8명(70.6%), 없는 학생은 45명(29.4%)으로 나

타났다. 신체에 대한 불안감 점수는 평균 2.93±0.59점, 자아존

중감 점수는 평균 3.47±0.60점으로 조사되었다.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37±0.83점,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94± 

0.45점, 대학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1.70±0.45점, 섭식태

도 점수는 평균 2.71±0.56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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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ating Attitude (N=153)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0.04 .594

Gender Male
Female

2.53±0.92
2.72±0.52

-0.69 .505

Socioeconomic status
(10,000 won/per month)

＞300
150~300
＜150

2.77±0.29
2.70±0.59
2.73±0.21

0.10 .904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2.65±0.57
2.72±0.48
3.12±0.42

4.31 .015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Yes
No

2.88±0.56
2.57±0.52

3.55 ＜.001

Experience of diet Yes
No

2.86±0.44
2.33±0.63

-5.19 ＜.001

2. 일반적 특성과 섭식태도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섭식태도의 관련성은 Table 2와 같다. 일반

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가정 경제상태는 섭식태도와 유의한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MI, 성형수술 의도, 다

이어트 경험 유무는 섭식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BMI의 경우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군에 따라 

섭식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31, p=.015), 정상군

(2.65점)보다 과체중군(2.72점), 비만군(3.12점)에서 섭식태도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체중군이나 비만군에서 

섭식태도가 보다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형수술 의

도가 있는 군(2.88점)이 없는 군(2.57점)보다 섭식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3.55, p<.001),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군(2.86점)이 없는 군(2.33점)보다 섭식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5.19, p<.001). 이는 성형수술 의도와 다이어트 경

험이 있는 군의 섭식태도가 그렇지 않은 군보다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점검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3). 상관계수는 -0.01~0.49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는 0.80을 넘지 않으므로,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과 섭식태도 사

이에 상관계수는 0.49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

감과 섭식태도의 상관계수는 -0.28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고, 모든 p값은 <.001로 나타났다. 즉, 신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수록 섭식태도가 부정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섭식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외모 스트레스와 섭식태도의 상관계수는 0.26, 취업 스트레

스와 섭식태도의 상관계수는 0.35,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섭식

태도의 상관계수는 0.30으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모든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섭식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

며, 모든 p값은 <.001로 조사되었다.

4.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일반적 특성(비만 정도, 성

형수술 의도, 다이어트 경험, 신체적 불안, 자아존중감)을 고려

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 모델

은 유의하였고(F=10.99, p<.001), 설명력은 41%로 나타났으

며, VIF가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Table 4). 일반적 특성 중 BMI와 성형수술 의도, 자아존

중감은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섭

식태도 점수가 0.3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다

이어트 경험 학생의 섭식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불안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섭식태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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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53)

Variable
BMI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Experience 
of diet

Physical 
anxiety

Self
-esteem

Appearance 
stress

job-seeking 
stress

College life 
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Intension of plastic 
surgery

.09
(.270)

1

Experience of diet .24
(.003)*

.17
(.028)*

1

Physical anxiety .27
(＜.001)*

.29
(＜.001)*

.38
(＜.001)*

1

Self-esteem -.05
(.534)*

-.23
(.004)*

-.09
(.251)*

-.42
(＜.001)

1

Appearance stress .11
(.174)*

.39
(＜.001)*

-.04
(.643)*

.51
(＜.001)

-.61
(＜.001)

1

Job-seeking stress .05
(.561)*

.15
(.064)*

.14
(.089)*

.19
(.019)

-.28
(＜.001)

.18
(.022)

1

College life stress .12
(.138)*

.26
(.001)*

-.01
(.939)*

.30
(＜.001)

-.31
(＜.001)

.30
(＜.001)

.30
(＜.001)

1

Eating attitude .23
(.005)*

.28
(＜.001)*

.47
(＜.001)*

.49
(＜.001)

-.28
(＜.001)

.26
(＜.001)

.35
(＜.001)

.30
(＜.001)

*r and p from Spearman correlation.

Table 4.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and College Life Stress on Eating Attitude (Multivariate Analysis) (N=153)

Variables B SE β t p VIF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1 (ref)
-0.03
0.08

 
0.09
0.14

 
-.02
.04

 
-0.34
0.59

 
.734
.555

 
1.13
1.20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0.06 0.08 .05 0.69 .489 1.37

Experience of diet 0.39 0.09 .33 4.19 ＜.001 1.45

Physical anxiety 0.22 0.08 .24 2.68 .008 1.89

Self-esteem 0.02 0.08 .02 0.19 .851 1.83

Appearance stress 0.03 0.07 .05 0.46 .645 2.30

Job-seeking stress 0.24 0.08 .20 2.86 .005 1.17

College life stress 0.20 0.09 .17 2.28 .024 1.30

R2=.41, Adj. R2=.37, F=10.99, p＜.001

는 0.22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p=.008), 자신의 신체

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수록 섭식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하였

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취업 스트레스는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섭

식태도 점수가 0.24점씩 증가하였고, 대학생활 스트레스 점수

는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섭식태도 점수가 0.20점식 증가하였

고 이는 모두 유의하였다(p for all <.001). 따라서 취업 스트레

스와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섭식태도가 부정적임

을 알 수이었다. 표준화된 베타 값으로 스트레스가 섭식태도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취업 스트레스 (0.20)

가, 대학생활 스트레스(0.17)보다 섭식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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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에서 여러 종류의 스트레

스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섭식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변수들을 공변량 처리한 상태에서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섭식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다.

우선,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섭식태도 평균 

점수는 2.7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전국 대학생 859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

구를 이용하여 섭식태도를 측정한 결과 3.01점으로 조사되었

고[27], 수도권, 광주, 경주의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545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99점으로 보고되었다[28]. 따라

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섭식태도가 다

소 긍정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외모 스트레스의 경우 단변량 분석 결과 섭식태도

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남 ․ 여 대학생 총 116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에서 외모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섭식태도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7], 여고생 및 여대생 7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모 

비교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섭식태도가 유의하게 좋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경기 지역과 인천에 위치한 

항공서비스 전공 여대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

모 스트레스와 섭식태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5]. 그러나 여러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다

변량 분석 결과에서 외모 스트레스는 섭식태도와 유의한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 혹은 대학생활 스트

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외모 스트레스 

보다 훨씬 컸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간호대학 

4학년의 경우 당면한 과제가 취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지

식의 습득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취업 스트레스는 단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 결과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도 언급했듯이 취업 스트레스와 섭식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양적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한 편의 질적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있

다고 호소한 학생들에서 섭식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였다는 

결과와[10]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베타 값으

로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중 취

업 스트레스의 베타 값이 가장 컸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 4학년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섭식태도를 갖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한다면, 취업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노력이 가

장 우선 시 됨을 의미한다.

넷째로,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결과 

섭식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는 선행연구에서 섭식태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즉, 광주 및 전남 지역 여대생 3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섭식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9]. 또한, 전라북도에 위치한 간호, 물리

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등의 보건계열 대학생 342명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식습관을 포함한 건강증

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8]. 또한 취업 스트레스보다는 섭식태

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았지만, 대학생활을 가장 오래한 학

년임에도 여전히 대학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스

트레스가 섭식태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4학년을 대상으로도 대학생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공변량 중에서, 다

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다이어트 경험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즉, 중 ․ 고등학교 여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이어트와 같은 체중조절 행위를 한 적이 있는 

학생에서 섭식태도가 부정적임을 보고하였으며[14], 408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

할수록 섭식태도가 좋지 않음을 보고하였다[1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다변량 

분석 모델이 섭식태도를 약 41%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변수들의 시간

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포

함된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일 대학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간호대학 학생들로 일반화하는 것

에 제한이 있다. 보다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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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첫째, 취업 스트레스가 간호대학 4학년의 섭식태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이

다. 둘째, 외모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중 어떤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한 연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4

학년 학생들의 긍정적인 섭식태도를 증진시키기를 원한다면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

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스트레

스 순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섭식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

어 줄 수 있는 중재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강원 지

역 내 일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만을 표본으로 하여 연

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부족하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의 표본에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들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첫 번째 연구이므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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